
< 퇴직공제 근로일수 축소신고 자율개선 기간 운영 >

“근로일수 축소신고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 하세요!”

❖ (목적)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공제 신고를 실제 근로일수보다 

   적게 ‘월 7일 이하’로 축소신고 하는 사업장에 대한 개선기간 운영

   ※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등 보험 가입기준 변경: 월 20일 이상 --> 월 8일 이상

    ☞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공제를 7일 이하로 축소신고 함에 따라 근로자 민원급증

❖ (운영기간) ‘21. 4. 5. ~ ’21. 5. 31. (2개월)

❖ (조치사항) 전체 공사기간 중 근로자별 신고일수를 확인하여 실제 근로일수보다 적

   게(축소) 신고 된 경우, 퇴직공제(WEDI) 시스템을 통해 소급신고 및 납부 조치

   ※ [예시] A근로자 ‘20.1월 실 근로일수 20일 -> 퇴직공제 신고일수 7일

    ☞ 축소 신고일수(13일=20일-7일)를 해당 근로년월(’20.1월)로 추가(소급) 신고

❖ (미조치 사업장) 자율개선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문 

   점검 후 축소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

    ☞ 필요 시 발주기관 행정지도 및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추진

건설근로자법 개정(‘20.5월 시행)으로 근로일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(300만원이하)와 

근로자의 직접신고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. 사업자가 근로일수 누락 시 공사준공 이

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 및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누락여부를 

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❖ (당법인 의견) 2개월 이상 일률적으로 7일 이하로 퇴직공제 신고시 점검대상이 될 

가능성이 많으며, 근로일 신고(4대보험 및 퇴직공제)가 적합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사

업장에서의 관리 지침 검토가 필요함. 퇴직공제회의 점검에 따른 미개선시 고용노동부 

합동점검 대상이 될 경우,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신고에 따른 과태료 리스크 발생함


